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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 )년의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금년에도 일가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시고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

라며 소원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하는바입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 습니다.  우리의 관향인 청송에 청송심

문의 위상을 높이고 시조산소에 성묘하러 오시는 전국의 일가분들이 편히 쉬었

다 가실 수 있는 회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에 부지를 매입하 으며

금년중에 건물을 신축하여 종회사무실을 만들고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

입니다.

시조산소의 제각으로 찬경루와 만세루가 있는데 찬경루는 청송군에서 국가

문화재로 승격시켜 보수하고 그 일 를 공원화하기 위한 정화작업에 착수하여

앞으로 찬경루내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만세루는 지붕기와 교

체작업을하게됩니다.

안성 3세조 청화부원군 산소는 사초를 하면서 묘역을 넓히고 상석교체와 조

경수를 심어 정화작업을 하 으며, 여름철 폭우에 도기동 배위분 산소의 제절

일부와 좌측 계곡이 무너져 내리는 큰 피해를 입어 석축을 쌓고 계곡을 정비하

습니다.

그리고 청주 4세조비( ) 산소는 신축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관리사

로 사용키로 하 습니다. 그리고 산소 인근에 있는 상가건물을 구입하 으며 건

물의 운 수익으로 제향을 모시고 산소를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종회사무실을 마련하여 청주지역에 거주하시는 일가분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있도록하겠습니다.

종회에서는 5처산소를 수호하면서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재산을 보

존하고 증식해 나가기 위하여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각 지역에서 산소를 수호하고 제향을 봉행하면서 위토를 관리하고 계신

님들과일가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리는바입니다.

동세보(2002년도 발간)의 수권에 등재하지 못한 조상님들의 사적이 너무

많아3년여의작업끝에 2006년4월 동세보『수권속편』을 발간하면서아울러

선조님들의 한시집을 번역한『청송심씨세고선』『종보(창간호~50호)축쇄판』『제

향홀기』『종사수첩』등을 함께 배포하 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중의『가장(家

)』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종기( 旗)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가장

으로뺏지를제작하여보급하고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로서 덕목을 고

루 갖춘 후보를 선택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하고 모든 국민들

이열심히일하면서마음편하게살수있으면좋겠습니다. 

지난해에도일가여러분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로무난하게 지낼수있었

던데 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 새해에는일가여러분들의가정에행운이가

득하고가족모두가건강하시기를다시한번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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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의 국상(國 )에 스스로 정성과 예의를 다하여

비록자기의 집에 있어도공무로 있을때와 다름없이 하

다 친구와 사귀게되면 잠시동안만 친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으며 늙도록 즐겨

고치려고하지아니하고더욱사람과더불어사리( )

의 옳고 그름을 비교하려 하지 않으며 성내는 빛을 일찍

이 얼굴에 나타내지 않았다 여러 번 백성과 나라의 일을

시험하여 어수선하게 고치는 것을 일삼지 않고 자기가

절약하여백성을편케하 다. 이조참의를지내면서지극

히 공평하며 사정( )을 버렸고 문에 뇌물 들어오는

일이 없었고 비록 친족이나 아랫사람이 선물로 보내는

것이라도 만약 조금 과하면 문득 물리쳤다 젊은 나이에

벼슬길에 나아가 요직( )에 있었으나 항상 편안하고

고요하며다투어이익을도모함을기뻐하지않았고

를 논의할 때 묵묵히 말하지 않아 무능( 能)한 것 같았

고 서로같지 않아 다투어겨룰 때 즐겨도와주지 않았다

신임( )사화( )이후로 충신과 역적을 판단하는

것과 의리에 관심을 두는 것에 이르러서는 지키는 바가

특별히 굳었고 경계(境界)를 확실히 구별하 으며 무신

년(1728년) 기유년(1729년)에 시 의 상황이 좀 변하

여 세상에 혹 뜻을 굽히고 나가는 사람이 있었으나 공의

말과 지조를 지키는 것은 일절 잘못이 없었고 나가 벼슬

하거나 물러나 집에 있거나 침착하고 여유가 있었으며

끝내 명예나 이익 후한 우로써 그 뜻을 움직이지 않았

고모두를이익을탐내는가운데서초연( )하게스스

로벗어나니선비들로서올바른사람들은완전한사람이

라고추앙( )하지않는사람이없었다공이돌아가자

의정 이의현( )이 만시( )를 지어 말하기를

눈에 가득찬 큰 물결처럼넓기 한이 없고 곧고깨끗하고

한결같은마음은자랑할만하다하 으니도리에밝은말

이라할수있도다부인은완산이씨( )이니증이

조판서( ) 한익( )의 따님이요 홍문관 교

리 호가 가주(家 )인 상질( )의 손녀이고 증 의정

의령남일성( 南 )이그의외조이다부덕( )이

갖추어졌고공과더불어늙도록항상건강하 으며을묘

년(1735년)나라에 경사가 있은 뒤에 그 여러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년 동안에 처음으로 너의 아버지가

기뻐하는 얼굴을 보았다고 하 다 아들 셋이 있으니 규

( )는목사( )요구(銶)는전에군수 고유( )는

좌랑( )이며 딸은 하나인데 부사( ) 유언현(

)에게 출가하 다 측실( )의 아들은 주( )와 첨

사( ) 추( )요 딸은 유녹중( � )의 아내가 되었

고 내외(內 )손자 증손자 는 많아서 다 기록하지 못한

다 종급( 伋)이 공에게 중표( ;내외종)의 친척이 되

므로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그 어머니를 찾아뵙고 공의

행의( )가매우독실하다는것을익히알았고벼슬한

후에도 때때로 공이 있는 곳에 나가 공이 초연( )하

게 홀로 있으며 문에 잡빈( )이 없는 것을 보았고 자

는 곳은 두어칸 오두막집에 지나지 않고 시 위에 두어

권의 책이 있을 뿐이었다 마침 지금 수 년 동안에 세

상이 점점 변하여 선배( )의 규모(規 )와 본보기가

전진( ;심성( )을 더럽히는 육식( )의 상계

( 界) 의 境)에 막힌 것 같으니 늙은

이가 긴 밤에지금과 옛 일을굽어보고 우러러보아 일찍

이 감개(感慨)하지 않음이 없었고 이어서 공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더욱 믿게 되었다이에 위와 같이짓고 시호

( )를내려주기를청하는바이다.

< 끝>

숭정 부( ) 행용양위부사직(

)으로 치사( )한 봉조하( ) 서종급( 伋)이

삼가지음

경진 월초 일

2007년1월1일정해년의새

아침을맞이하 습니다.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엔 지난해를돌이켜 보게 되고

미진했던 일이 적지 않았음을

반성하게됩니다.

올해도 건전한 사생활은 물론 일에도 적극

적으로참여하고자마음을다져봅니다.

종인 여러분 금년에도 康寧하시고 내 모

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 나가시고 또한 하시는 일이

날로번창하시기를축원드립니다.

지난해도 조용하지가 못하 습니다. 예년에 없

던 긴 장마와 폭우로 막 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원컨 정

해년인 올해에는 우순풍조하고 시화연풍으로 우리

의 미풍양속인 훈훈한 인정이 전국 방방곡곡에 넘

치기를기 합니다.

우리는 나날이 발전하는 물질문명의 혜택으로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반면 이

웃과 치열한 경쟁을 하여야 하는 냉혹한 세상이기

도합니다.

지구촌의 일원으로그간 DECD(경제협력개발기

구) 가입의모험도 하 으며원치않았던IMF(국제

통화기금) 위기도경험하 고, 근자에는 FTA(자유

무역헙정) 협상의 난항으로 온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슬

기롭게 처하여야겠습니다.

또한금년12월19일에는우리나라의운명이걸린

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가 잘되는 것도 안 되

는 것도 모두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으로좋은사람을뽑아국가의융성을기약하여

야겠습니다. 

으로는 먼저 수원의 公 묘역 일 가

도시개발로 수용되어 친지들이 사방으로 헤어져 살

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포의 公 묘역 부근도 수

원과비슷합니다.

수 백년 살던 고향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본의 아

닌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당사자 되시는 종인 여러

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 을 드리며, 아울러 좌절

하지 마시고 불요불불의 정신으로 꿋꿋하게 살아

가시기를당부드립니다.

健 하시기를바랍니다.

여러분새해 많이받으십시오.

안효공종회회장 올림

公公 ⑧⑧

동세보 수권속편(외 4종) 신청안내 �기재요령
1. 파명은 봉익공파, 악은공, 도총제공, 판사공, 지성주사공, 인

수부윤공, 안효공, 동지 총제공으로 구분

2. 주소는 번지와 동∙호수까지 자세하게 기재, 집전화∙휴 전

화를 꼭 기재요함

3. 송금인이 본인이 아니면 반드시 송금인명을 기재하고, 송금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

4. 송금한 은행과 지점명을 기재

�공지사항
1. 수권속편 신청금은 동세보 관리통장

[농협 084-01-179314 심명구]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2. 수권속편 금을 입금하신 분은 반드시 종회에 신청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3. 수권속편이 5월 10일자로 발간되어 신청즉시 발송하고 있으

며,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 보내실 곳 �

서울 중구 오장동 14-10(찬경회관) 청송심씨 종회
우편번호 100-310

TEL: 02)2267-7857, 2263-7897 

FAX: 02)2269-7755

수권속편질단위신청을받고있습니다.

◆ 1질 단위는 발송비 없음.

◆ 질단위 에는 발송비 3,000원을 금에 합산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종회 부회장

年의 새아침을 맞이하며



신보서문( )
개족보는세계( 系)를밝히고차례를정하여일가

와 화목하고 풍속을 도타히 하는 것이다. 만약에 때가 되

었어도 족보를 닦지 않으면 차례가 문란해지고 풍속이

박해지는 것이니 지금 이어서 족보를 하는 것이 어찌 급

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러므로 원석장( )께서 개연

(慨 )히 여기에 뜻을 두어 덕진씨( )와 더불어 동

심협력하여 족보를 편수( )한지 개월만에 완성되

어 그 과 의 서열. 내외의 구분과 과거급제 와

관작(官 ). 그수명의장단( ). 모배( )의모씨

( ) 사실을확실히알게되었으니일가간에화목하

고 인륜을 중하게 여기는 도리를 오늘의 행동에서 기

할수있도다

公의 증손 전서공은 원종공신으로써 복주

( )에서 살게되어 자손이 번창하게 되었고 그 아들

참판공( : )은또吉 로옮겨살아그자손이또한

길(吉), 성( ), 명( )의 세 군에서 번창하 으나 그 보

게( 系)를 상고하는데 흠이 있었으니 일가를 모으는데

소홀히 하여 그런 것이 아닌가 막중한 조상을 위하는 일

과 후손을 위하는 도리를 경솔하게 하지 않고 오늘날에

이르 다 종중 병중( )씨와 능숙(能 )씨가 성심껏

일을 도모하여 완성하 으니 우리 일가의 돈목 하는 운

이이로부터크게일어날것을점칠수있었다.

시전에 이르기를 너의 아들을 가르쳐 착한 사람이 되

게 하라 하 으니 삼가 원컨 여러 일가께서는 힘쓸지

어다.  아버지는 이로써 아들에게 전하고 아들은 이로써

손자에게 전하여 시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손이 착하

게된 연후에 그 조상이 이를 알고 전할 것을 떨어뜨리지

아니할것이로다.

年(1865) 중순 하순에 후손 승낙( )이 삼가

서문을지음

년(1881)에붓으로쓴족보서문
산의여러언덕이한주산( )에서비록되지않음이

없고 물의여러 갈래가 모두한 물의 근원에서나오지 않

음이 없는 것이다. 산을 기록하는 사람이 다만 언덕만 알

고 그 비롯된 산맥을 모르는 것이 마땅하겠으며 물을 기

록하는 사람이 다만 갈라진 물줄기만 알고 그 근원을 모

르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하물며 사람의 천 가지 만 잎새

가 모두한 뿌리의 조상을근본으로 삼는 것이리오아 아

슬프도다. 우리 선조( ) 전서공께서 단천( )으로

이사하여돌아가지못하고돌아가셔자손이여기에서살

게되었으니태조 왕이함흥으로파천( )하 을 때

이다. 이후로 우리 북쪽 종중은 다만 사보( )만 가지

고 있을 뿐이고 서울 지방의 일가들과 한번도 서로 통하

지 아니하여 거의 언덕이 주산( )에서 맥이 끊인 것

과 지파( )가 근원을 잃은 것 같았으니 이는 우리 북

쪽의 여러 일가들에게 일찍이 고을이 없었기 때문이리

라. 癸 년 초가을에 옛 용연( ) 종장( ) 휘 의승

( )의 아우 의곤( 坤)이 경중보(京 )에 의거하

여 나에게 통문을 보내어 말하기를, 그 와 선형( )

이 세상에 살아 계실 때 이미 보단( )을 정리하 으

나 일과 때가 어긋나서 마침내 인쇄하지 못하여 유감이

었으니 돌이켜 보건 지금 족보를 해야할 책임이 나와

그 에게 있지 않은가 라 말하고 인하여 나에게 신신 부

탁하 으니 내가 감히 복종하지 않겠는가 삼가 마음과

힘을 합하여 여러 일가들의 불어나는 자손들을 추록(

)하는데 보단( )을 모아 그 이듬해 중춘( )에

같이 서울에 가니 서울 일가들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혹

서로의견이달라족보하는것을기 할수없었다.

즉시 보단 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 일을 시작할 것을 도

모하니 재력( )이 미치지 못하 고 이 일을 오래 전

하려면 편집하기가 만만치 아니하 다. 이에 직( ). 용

( )두 곳에 다시 보소를 차리고 종이를 골라 베껴 쓰다

가 일이 끝나기 전에 의곤씨가 갑자기 돌아갔으니 참아

말할 수 있겠는가 이에 내가 늙음을 헤아리지 않고 감히

중한 임무를 맡아 힘을 다하 으나 세월이 오래 걸리고

처음으로 완성한 것이 즉 년 겨울 월이었다. 이

것이비록사보( )이기는하나우리일가의후손으로

하여금 서( )와 세덕편( )을 상고하여 소순

( : 소동파 의 아버지)과 같은 문장이 비로소 족보의

서문에 나왔으니 지금 우리일가들이 세계( 系)의 내력

과 지맥( )의 연속( )을 알려고 하면 족보만큼 간

절한 것이 없다. 일찍이 서울의 종가에서 족보를 간행

할 때 먼 지방의 사람들이 혹 미쳐 수단을 하지 못하고

혹 재력이 미치지못하여 비록뜻은 있으나 이루지 못한

지오래 다.

순조조( ) 32년 (1832)에 서울 종가에서

족보간행하는일로통문을내려보냈으니태재( ) 진

사공 휘 계록(啓 )이 개연(慨 )히 깊이 생각하여 고을

안 여러 일가들과 상의하고 전 ( )의 유서( )를

참고하여 여러 집의 고적(古 )을 널리 모아 전함이 있

는 것은 한결같이 경보식(京 )으로 주( )를 달고 전

함이 없는 것은 방주( )를 달지 못한 채 초고( 藁)

를 만들어 경보를 발간하려고 하 으나 또 여러 일가들

의 세력이 없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 다. 그 뒤 진사공이

불행하게 돌아가시고 癸 년(1843) 봄에 직절종장(

) 종모( )가임진년초고를정서( )할뜻으

로 족보를 청풍인( ) 김진용(金 )으로 하여금

쓰게 하고 나에게 오류( ) 바로 잡을 것을 부탁하니

지금부터 임진년까지는 여러 해가 되어 그동안 살고 죽

고 생장( )한 사람들이 비록 많으나 마침내 수단 하

는 것은 어려우므로 다만 임진보의 기록한 바에 그치고

후손으로서 족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임진년 이전 수삼

( )를 추고( 考)하여 다시 기록한 연후에 방주

서식에 궐누(闕 )가 없을 것이다. 오직 배( ). 실( ).

취( ) 세 자가 경보와 같지 않은 것은 아직 여러 일가

들의 편의에 좇아 하면 될 것이다. 서울에 보내는 족보

통문을어찌반드시이와같이하리오.

이에다시살펴연구하고교정하여족보를만들었으나

아직도 서울에서 간행하는 족보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우리 종중의 큰 흠이며 혹 후 ( )에 뜻 있는 사람이

종손과 지손을 찾아 모( )는 모공( 公)의 손자요 모공

의모( )의할아버지라고한다면여러일가들의가지와

잎새가 스스로 하나의 뿌리에 돌아와 조상의 음덕에 보

답하고 일가와 화목하는 도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불초( )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으니 어찌 계술(繼 )

하겠는가이것이송구할따름이다.

숭정후 년 (1881년)    월 일

후손윤희( )가송잠정사( )에서삼가

{ : 숭정후( ) : 중국 나라의 마지막 황제 의

종, ( : )의연호. 조선 후기에 나라 년호를

기피하여 나라 마지막 년호를 쓰고 紀 몇 년.

몇 甲. 무슨해등으로썼음}

< 다음호에계속...>

3청 송 심 씨 종 보

公

( : )

제63호 2007년 1월 20일

謹

年公

顧

:

求

求

:

求

:

求

監

::::

求
奎

求

求

求

求

謹

年

南
서
울

顧

:::

監

::

官

:

謹

年
公

�:

甲

顧

:::

庚

:

光

(

수
원)

寬

監

:::

管

:

管

:

權

:
(

서
울)

圭

(

인
천)

光

球

國(

수
원)

契

(

화
성)

國

(

군
포)

揆

(

평
택)

(

과
천)

(

김
포)

康

(

성
남)

(

일
산)

(

용
인)

寬

景

(

안
성)

圭

(

파
주)

(

여
주)

(

춘
천)

(

원
주)

(

전)

根(

청
주)

(

충
주)

(

예
산)

(

아
산)

根(

진
주)

(

광
주)

(

익
산)

國

求



청 송 심 씨 종 보4 제63호 2007년 1월 20일

◐ 송 금 안 내 ◑

찬조금또는종보회비를송금하실분은

아래구좌를이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은행 003333--003311009988--0044--004466

종회심명구

∙농 협 008844--1122--005555882233

(을지로4가지점) 종회심명구

본성금이나회비는전액종보발간에사용하고있으며

별도회계로독립채산제를실시하고있습니다.

청 송 심 씨 종 회

전화: (02)2267-7857

◐청송시조묘소연락처◑

유사 상국 011-554-1313

원택 011-9355-3608

2003년3월40호에서계속

5. [격몽요결(擊 訣)]을통해보는실천예절

8) 택우( )
배우는 자는 반드시 충성과 신의,

효도와 우애, 강직하고 방정하게 해

서 돈독한 선비를 선택하여 交 로

정하여, 과실이 있으면 서로 경계하

고 서로 절차탁마( )하여 친

구사이의윤리를다할것이다.

강설 : 만일 뜻을 세움이 돈독하지

못하고, 거두고 묶는 절제가 엄 하

지못하고, 떠돌아다님과즐겁게노는것만좋아하고말이

나기운만숭상하는자는모두벗으로사귀지말아야한다.

9) 거가(居家)
거가시(居家 )에 지켜야할 예의 범절은 家 에 의지할

것을강조하고있다. 배우는자가이미심신을닦으려한다

면 반드시 가정에서 윤리를 다하여,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손하게 한 몸같이 보며, 남편은 온화하고 아내는 양순하

여예의를잃지말것이며, 의로운방법으로써자녀를교육

하되사랑만가지고총명을현혹시키지말것이다.

강설: 그리고가정을통솔하는데는엄숙함을주로하되

관 한 용서를 행하여, 굶주림과 추위에 한 사정을 헤아

려 생각하고, 위아래가 정연하고 엄숙하여, 안팎의 구별이

있어서 한집안 일의 처리는 극진한 도리를 힘쓰지 않음이

없어야할것이다.

10) 접인( )
家 에 들과의접 예법에 해말하고있다.

배우는 자가 이미 가정을 바로 잡았으면 그것을 사람 접

하는 데까지 예의를 준수하여, 어른을 섬기되 침식과

을 모두 어른보다 뒤에 하되, 나이가 10세 이상 위이면 형

같이 모시고, 배( ) 이상 위이면 더욱 공손하게 우하여

야한다.

강설 : 어린이는 로써 어루만져 주어야 하고 가족들

에게는 화목하게 하고, 이웃들에게는 잘 사귀어 즐거워하

는마음을얻게해야한다. 매양덕과학업을서로권장하고

허물을 서로 고쳐주며, 예의와 풍속을 서로 성취시키고 어

려운일은서로 구휼(救 )하여, 항상남을 이롭게하고사

물에 이로움이 있기를 생각하여야 한다. 남을 상해( )

하거나 사물을 해칠 생각은 털끝만큼이라도 마음속에 머

물러두지말아야한다는것이다.

11) 응거( 擧)
과거급제는뜻있는선비가급급히구할바는아니다.

강설 : 다만 과거의 득실로써 그 지킬 바를 잃을 것이 아

니오, 또 항상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임금에게 충성하고,

國할생각을가질것이요, 그저구차스레따뜻하고배부

름만을 구할 것이 아니다. 진실로 도를 지향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날로 행하는 일을 도리 로 따르면 과거 공부도

역시 나날이 하는 일 중의 한가지이니 어찌 실제의 공부에

방해될것인가?

오늘날 사람들이 매양 과거에 뜻을 빼앗길까 염려하는

것은득실에생각이움직임을면치못하는까닭이다. 또요

즈음의 선비들 고질은 게으르고 방종하며, 읽기에 힘쓰

지아니하고, 도학을사모한다하면서과거공부를 자세히

하지 못하여 한갓 세월만 보내고, 학문과 과거공부 중 한

가지도 성취하지 못하는 자가 많은 것이니 이것이 가장 경

계할점이다.

12) 수의( )
배우는자는 와 의분별을하는것보다급한것이없

으니 란것은‘무엇을위해서하는것’이아니다.

강설 : 조금이라도‘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

은 곧 를 따라가는 무리이니 어찌 경계하지 않으랴? 

을 위한다면서 이름을 구하는 것은 를 구하는 마음이니,

군자는그것을벽을뚫는짓보다더심하게보거늘, 하물며

을 행하면서 이득을 보겠다는 자임에랴? 배우는 자는

털끝만한이용이라도가슴가운데간직해서는아니된다.

옛 사람은 부모를 위하여 노동에 힘 에 비록 품팔이와

쌀을짊어지는일도불사하면서그의마음은항상개결(介

潔)하여 때문에 땀을 흘리지는 않았는데, 오늘날의 선

비가된자는온종일성현의 을읽으면서도 오히려이심

이 있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 어찌 애석한 일이 아

니리요. 비록 혹시 집이 가난하여 생계를 위하자면 할

수 없이 여러 가지 계획을 경 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이득을구하는생각은싹트지못하게해야한다.

그러므로 주고받고 하는 데서도 언제든지 그 당연한가

아닌가를 살피고 물질의 얻음이 있을 때에는 의를 생각해

야 하고(見 ), 털끝만큼이라도 구차스럽게 해서는

안된다.

13) 상충( )
와氣 은서로표리( ) 가되는것이다.

강설 : 스스로 지키는 절조가 없이 적당히 하는 것으로

충후( )를 삼는것은옳지 못하고, 근본의덕이 없이고

침과, 과격으로써기절(氣 )을삼아서도안된다.

세속이 경박하매 이 날로 상실되어 괴변과 아부로

써 남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거만스럽게 기질을 숭상하

는자가있어서중용을지키는선비를얻어보기가실로어

렵게되었다. [시경]에“온화와공손한사람이여, 오직덕의

기초로다. 온온공인유덕지기( 恭 基)”하 고

“약한 자라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강(剛)한 자라도 두려

워하지 아니한다. 유역불여 강역불토( 剛

)”하 다. 반드시 온공( 恭)하고 화순 하여 근본이 깊

고 두터워진 뒤라야 이에 능히 정의를 수립하여 큰 절개에

다다라서도 그 뜻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된다. 저 비루하고

아첨하는 못난 자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명색이 학문한

다는 선비로서 자신의 재주와 어질다는 것만 믿고 남을 경

멸하고 사물을 목욕하는 자는, 그 피해가 말로 다할 수 없

을것이다.

요즈음 선비들의 이와 같은 병폐는 진실로 이 밝지

못하여허례와교만함이습성을이룬데서생긴것이다. 모

름지기 예학을 강명(講 )하여 윗사람을 높이고 어른을

공경하는도리를다하여야한다. 진실로이와같이해야

와기절을모두얻을수있을것이다.

<다음호에계속...>

◇현 가정예절과 미래사회의 기 ◇

논 단논 단논 단논 단논 단논 단논 단논 단논 단논 단논 단논 단논 단논 단논 단논 단논 단논 단논 단논 단논 단논 단논 단논 단논 단논 단논 단

알 림
(( )) 旗旗

今年부터 우리 의 家 을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각 또는 에서 보유

하고 있는 종회기를 교체하여야 하는바, 종회에서 일괄 제작하여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소요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기존의 종회기를 교체하거나

▶ 旗를 새로 제작하고자 하는 ( ) 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2-2267-7857)

:            -           - 휴 폰:             -           -

신 청 내 용
종회기(깃 포함) : 180,000원
종회기(깃 제외) : 150,000원

謹

年

公

顧

::::

監

:

圭

:

寬

慶

圭

圭

圭

종회 이사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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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을

뜯어보니

비정규직과 관련된 3개 법안

이 2006년 11월 30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해 2007년 7월 1일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이 법률은 ①비정규

직에 한차별금지②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남용

제한③불법파견에 한제제등의내용을담고있다.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545만명(전체 근로자의 35.5%)이고 이들의 월평균 임

금은 정규직의 62.8%.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적용비율은

각각29.7%와43.1%에불과한실정인데이법률이입법

취지 로시행만된다면비정규직근로자들이법의보호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이번에국회를통과한비정규직관련법은비정규

직보호에만치중하고있어기업의인력운 을심각하게

제약하거나 기업에 많은 부담을 주는 등 시행 상 여러 가

지문제점을안고있다고생각한다.

첫째로 비정규직에 한 차별금지 문제다. 차별 행위

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현 규정 로라면

근로자가차별이라고느끼기만하면기업이이를부정하

는 증거를 지 못하는 한 법적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차별과 관련한 구제신청이 폭주해 노동위

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사용자는 기업

경 에 집중하기보다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위원회

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

태료를부과당하게됨으로써기업인들의경 의욕이상

당히위축될수도있을것이다.

둘째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데따른문제점이다.

기업들은 새 법 시행 이후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2년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하며, 파견근로자도 2년을 초과할

경우사용자가직접고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국제경쟁력때문에정규직을채용할수없는서비스업

종이나 기업과의협력관계에있는중소기업의경우비

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인건비가

30�40%  이상 증가되게 되어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거

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부득

이 2년 이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기간제 직원

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2004년 9월

경총이 조사한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시의 인력운 계획

에 한 기업 설문조사에서도“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는응답이11.6%에불과했다고한다.

거기다가 기업의 모집비용 및 교체 고용된 근로자가

새로운업무에적응할때까지의기회비용은기간제근로

자의 정규직화에 소요되는 비용 못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되며, 근로자가 전직( )하면서 발생하는 위업탐색비

용과 새로운 직장과 업무에 적용하는데 드는 기회비용

역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용자가 2년이 경

과한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

하의과태료까지부과하게되어있어사용자를더욱어렵

게하고있다.

이법을엄격히적용할경우4만명이상으로추산되는

전국의각 학과연구기관의석∙박사급시간강사와계

약직 연구원 등 고급인력이 량 실직사태를 맞거나 2년

단위로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

까 걱정된다. 따라서 정부는 차별적 행위에 한 해석을

명확히규정하고앞에서언급한 문제점들이현실화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사용자도입법취지를 잘이해하고인력수급계

획을합리적으로수립하여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노력

해야할것이며, 또 비정규직근로자의처우개선을위해

서는 노동조합의 동참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비정규직

의 권익보호라는 입법취지가 퇴색하여 기업경 도 어렵

게 만들고 근로자의 일자리마저 줄어들게 하는 우( )를

범하지말아야한다고생각한다.

심갑보삼익THK주식회사 표이사부회장

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

■심갑보( THK ) 부회장의현장경 학■

부회장 심갑보

그러나 그들은 현재 부르즈

아화 되었거나 오의 몸이 되

었고, 이운동은80년 로계승.

현재는‘소비자 연맹이’라는 조

직으로 물질적인 진보에 따른

인간이 존엄성. 우애를 주장하

는 그들 최 의 근거지가 바로

이 L.A인 것이다. 한인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할리우드

로 간다. 앞에서 말한 비벌리 언덕의 호화주택지를 지난

다. 보기에는듣기보다그리 단치도않은것같은산동

리이다. 집들은 큼직큼직하고 모두가 숲 속에 묻혔다. 6

월중순의하늘은맑다. 맑은하늘은언제어디서보나싫

지 않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가을은 아

니지만, 맑은 하늘을 보면 생각하게 하는 국가가 아닌 애

국가의일절이다. 조국. 조국은고향과함께 원한것이

아니랴.

할리우드다. 유니버샬 스튜디오. 화 촬 소라기보다

유원지 같은 기분이 든다. 트램을 타고 화 세트를 구경

한다. 가장 재미있다는 지진. 킹콩. 죠스의 3가지다. 나

는 그 중에서도 지진의 재현이 가장 스릴을 느낀 것 같

다. 기둥이 넘어오다. 눈앞에서 멈출 때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피하게 되고, 펑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을 때에는

큰 화재라도 날 듯한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킹콩은

보지 않았다. 죠스도, 트램버스를 갑자기 습격하는데 홍

수도 그렇게 가슴을 조이지는 않았다. 모두가 세트라는

선입견 때문이었으랴. 잠시 시내를 굽어보는 휴식처에서

시내를 내려다본다. 바라보이는 시내는 복잡하면서도 집

들은숲속에묻혀있다. 

아득한 시야의 끝과 맞닫는다. 운앤가 매연인가 가득

찬연기같이잠잠하다. 그러나 이것을보려고온것이다.

오늘의 마지막 코스다. 입체 화를 본다. 8사람이 1개

소로 탄 차의 모형은 눈에 익은 스리쿼터형이다. 불이 꺼

진다. 이 모형의 차는 제자리에서 상하좌우로 흔들린다.

전면의 화면도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객은 그 화면 속

을달린다. 산도눈앞으로닥쳐오고, 바위가내머리를내

려치는 것도 같고 각종 놀랄만한 가상의 현실 속에서 관

객들은 비명도 지르고 야단들이다. 끝나고 나면 제자리.

싱겁다고해야지. 허허롭기까지하다.

끝나고 나왔다. 같이 갔던 일행이 어질트렸다. 의자에

앉아 꼼짝을 못한다. 어떤 백인 여자가 무어라고 화난 얼

굴로 한참 동안이나 쏘아 부치지만 속수무책이다. 어

를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나는 답답하기만 하다. 큰일이

다. 이럴 때는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고 사면초가가 된

다. 황당한당황속에서도찾아낸것이병원이다. 그를휄

체어에태워서병원으로갔다. 역시말이통할리가없다.

조금 후에 예쁘장한 아가씨 두 사람이 왔다. 그러나 그들

은 일본사람이었다. 병원 측에서는 나를 일본인으로 간

주했던 모양이다. 다행이 내가 일어는 화가 가능하니

까 그녀들이 통역을 하여 치료는 받을 수가 있었다. 그

동안 나는 정문까지 두 번이나 가 보았지만 일행들의 버

스는이미떠났다. 막막했다. 해는너웃너웃한데어쩌란

말인가. 잠시 후 밤이 된다고 가정하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어쩌거나 병원으로 다시 돌아와 그를 데리

고 입구로 갔다. 3번째다. 다행이다. 안내양이 기다리고

있었다. 굿을 보러 갔다 새벽에나 돌아오는 엄마만큼이

나 반가웠다. 그런 데로 당사자는 미안한 표정도 아니다.

평생에단한번의할리우드관광은이렇게접어야했다.

- <끝> -

타프린에서LA∙허리우드로

기 행 문

종회이사 심성구

� 동세보: 전 12권(수권1권, 자손록 10권, 색인1권)과

CD롬( 동세보 전 내용과시조~ 4세조 산소

동 상을수록하 으며모든한자에음표기함)
�보급가격 : 22만원(CD롬 포함)

CD롬 별도 구입시 : 20,000원

수권 별도 구입시 : 40,000원

�송금구좌 : 농협 084-01-179314 심명구

※ 금을 송금하신 후 종회( 02-2267-7857, 팩스 : 02-2269-

7755)에주소와전화번호를알려주시면즉시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동세보 편집자료 제출시 족보예약금을 납부하고 아직 잔금을 내

지 않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청송심씨 종회’인터넷 홈페이지에

명단이게재되어있으니확인하신후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庚庚 )) 內內

2002년도에 발간∙배포한 동세보(족보)를 아직까지 모시지 못한 집

안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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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忌
2007년 1월 11일(음 : 11월 24일)

: (광주) : (인천)
: (서울) : 圭(서울)
: ( 公 )
: (수원)

▶안효공 안효사 수원시 이의동

公 정포쇄사( )
2006년 12월 15일(음 : 10월25일)

: : : 
: : 
: 圭

公 忌
2007년 1월 22일(음 : 12월 5일)

: : : 
: : 圭 : 성섭 우섭

▶ 양평군 옥천면 아산리 모충재

謹

年

光

顧

:

琦

::

均

:

基

監

:::

�

謹

年

顧

:

崗

寬

:

均

:

炅

:

廣

:

監

:

國

:

璟

謹

年

顧

:

求

甲

棋

求

吉

求

圭

:

求

:

康

求

根

健

求

監

::::

求

(

유
동)

求

慶

(

백
석
동)

慶

根

江

權

求

光
景

南

健

(

효
성
동)

奎

의
창

현
보

均

중
식

완
구

謹

年
公

顧

:

寧

揆

璣

:

炅

錦

경
택

基
만
호

吉
敬

::

國

揆

수
종

監

:::

基

光

坤

揆

:

동
정
공
▼

國
廣

能
光

琦

國

吉

極

섭
光

상
윤

중
택

圭

현
령
공
▼

慶

揆

揆

揆器

君

貴
甲
基

圭
성
욱

규
용
재
기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하시

기를祈 합니다.

: 

求 求

圭 圭 求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公 ( ) 工

▶격월로 6,000여통을 회원들이우편물

발송준비에열중하는모습

公 인 13 敎 公( : ) 

에서는 지난 12월 3일 오전 9 부

터 를 로 하고, 1 가 지나

서야 를開 하게되었다.

各 에서 온 70여명이 한 가운데 개

최된 이번 는 均 님의 말을 시작

으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

를마칠수있었다.

今年 총회는 예년과 같이 결산보고와 종무보

고, 그리고 매년 해온 참배행사(

�12 ) 및 종회운 에 필요한 당면사항 등

에 기여 할 수 있는 제반안건과 히

年부터는 총회에서 을 비롯하여 을

토록한 改 을 없는 가운데 의결

하 으며, 회의를 마치고 이어서 술을 곁들여 점

심을 같이하면서오랜만에만난종인들끼리그

간 못 다한 정담을 나누면서 다음 만남을 기약하

며, 오후3시경에 는끝났다.

炅 供

敎 公

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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龜 建經過 告
먼저 본 구암사(龜 )의 개요와 연혁 그리고 금번

중건경과보고( 建經過 告) 말 을드리겠습니다.

본 구암사에는 망세정( ) 심선( )선생을 주

벽( )으로 제호정( ) 심광형( 光 )선생, 두

암( ) 심밈겸( 謙)선생, 구암(龜 )  심민각(

覺)선생을 배향( )하여 모두 을 봉안( )하

고있습니다.

첫째, 주벽( )이신 망세정 심선( )선생은 조선

왕조 창업의 일등공신인 시( ) 정안공( 公) 심덕부

( )의 증손이며, 성군( 君)이신 세종 왕(

)이 종고숙( 姑 )이 됩니다. 그리고 세종 왕의 따

님이신 정안옹주( )를 자신의 며느리로 맞이하

으니 왕실과 인연이 매우 깊었다 하겠습니다. 일찍이

진사시( )에 장원( )하고 문과( 科)에 급제하

여 여러 고을의 군수를 거쳐 예조참의( ), 황해

감사( 監 ), 개성유수(開 ), 경기관찰사(京畿

觀 ), 집현전 제학( )을 역임하 으

며청백리( )로도뽑히기도했습니다.

단종( )이 손위( )하자 벼슬을 버리고 경기도

양주( ) 땅에 망세정( )을 짓고 초야에 묻혀 여

생을마치신분이며강원도 월단종릉( )인장릉

( )의조사단( )에제향( )되었습니다.

둘째, 제호정( ) 심광형( 光 )선생은 망세정

의 증손으로 효행과 학문이 출중하여 당시 도백( )

사재( ) 김정국(金 國)이 제호정( )의 효행은

증자( )를 답습( )하 고 학문은 주자( )의

정통을 따랐다고 조정에 천거( 擧)하니 광양(光 ), 곡

성(谷 ), 남평(南 ), 순창( )등 네 고을 중학훈도

( )로 특별제수( ) 되었습니다. 제호정

( )께서는 1535년에 군지촌정사( : 國

家 155 )와1543년함허정( : 

160호)을 짓고 강학수양(講 )의 처소로 삼

았습니다.

당시 전라도백 둔암( ) 심광언( 光 , )이

함허정( )을 내방하여 경관을 둘러보고 삼공불환

지지( 公 )가바로이곳을두고하는말인가보

다 하고 절찬( )하면서 명가의 후예로 어찌 훈도(

)에만 그칠 것인가 하고 출사( )할 것을 권했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호남간( 南間)의 많은 사류(

)들과학문적교유(交 )를하 습니다.

세 번째, 두암( ) 심민겸( 謙)선생은 제호정

( )의 손자로 효성이 지극하고 경사(經 )에 박통

( )하 습니다.

1592년( 25) 임진왜란( )이 일어나자

의병( )을 이끌고 수원에 주둔한 도원수( ) 권

율장군(權 軍)을도와군량공급(軍 供給)을맡았으

며 행주접전( )에 참가하여 큰 공을 세웠고

1598년 정유재란( )에도 의병을 이끌고 역전

( )하는 한편 남원성(南 )을 수축( )하여 왜

적( )을 비하기도했습니다. 순천( ) 예교전(예

삽 橋 )에도 병량공급( 供給)에 주력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공을 세웠고 1624년( 2) 이괄(

适) 란(�)에는 병속( )을 이끌고 근왕(勸 )했으며

1627년 정묘호란( ) 때는 세자( )를 호종

( )하 고 1636년 병자호란( ) 때도 의곡

( 穀)을 모아 강화(江 )로 수송하는 등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의거( 擧)하여 많은 공을 세웠으므로 난후(�

)에 예빈시주부( )로 제수되고 나주( )

충장사( )에제향( ) 되었습니다.

네 번째, 구암(龜 ) 심민각( 覺)선생은 두암(

)의 조카로 인격이 출중하고 효도와 우애가 극진하

으며 문무( )를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1624년(

2) 이괄( 适) 란(�)에 방어사( ) 김완(金 ,

), 운봉현감( 監) 황일호( )와함께창기

( 起)하여 의병( )과 가동(家 ) 九 여명을 이끌

고 공주까지 왕을 호종( )하 고 안현( ) 싸움에

서 승전을 거두니 왕은 그의 공을 포상하며 청안( )

증산( ) 현감을제수하 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 )이 일어나자 다시 의병을

일으켜호서지방( )을지키면서강화도(江 )

에 군수물자(軍 )를 운반했으며 나라에 상소를 올

려 화친을 반 했습니다. 란( )후에 유현령(

)에제수되었으나불취( )하고유명( )으로 병

자( ) 후의 관직(官 )을 쓰지 말도록 가족에게 당

부하 다.

龜 는1799년( 24) 옥과( 果) 순창( )

담양( )  남원(南 ) 전주( ) 나주( ) 광주(光

) 유림( )들의 발의로 후손 창진( : � )이

주축이되어구암사(龜 )를창건하고위 을향

사( )했습니다.

1868년(高 6) 원군의 서원훼철령( )으

로애석하게도훼철( )되었습니다.

1906년(光 10) 옥과 도유사( ) 정택( )과

당재( ) 윤택( )이 사우경내( 境內)에

의 조두유허비( 를 세우고 봉사( ) 했으며

후손 계택(繼 , : )은 실전( ) 위기에 처한

선생의행적( )을수집하여사현실기( 記)를

편찬하여 문헌( )으로 세인( )들에게 천양( )

하 습니다.

1965년( ) 초 곡성종회장 균택(均 )의 주선으

로 구암사(龜 ) 복설( )을 결의하고 성금을 모으

며, 출역( )을 하여 사우( )와 내삼문(內 ) 그

리고 강당(講 )을 짓고 담장을 쌓았으며 서원답(

)을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서원( )의 면모를 갖추

고매년 3월16일유림들의주관으로향사( )하고

있습니다.

2001년( ) 곡성종회장 진식( )이 중임되어 구

암사 현창사업( )을 착수하여 연차적으로 진입

로신설포장주차장신설포장담장개축내삼문확장개축

사당( ) 확장개축 등 제반사업을 6년 동안 시행하여

마침내 2006년( ) 12월에 이르러 준공되었습니다.

후손들의 성금과 郡∙ 지원금을 합산한 3억5천여

만원으로이처럼주위환경이정비되어아담하고장엄한

사우( )에 의 존 ( )을 봉안하게 되었으

니 우리 함께 송축(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더욱

관리를 충실히 하면서 엄숙하고 경건(敬虔)하게 향사

( )를 올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구암사(龜

)의 개요와 연혁 그리고 중건경과보고 말 을 마치겠

습니다.

2006년( ) 12월13일 慶

龜 建記
이곳은 谷 郡 은 景觀이 수려하고

깊은 마을이다. 가 로 살아온 이 마을

위에 날을 듯한 가 龜 라 하 으니 우리

이신 을 으로 모시고

光 과 謙 과 龜 覺 을

하여모두네분을 하고있다.

은 高 이요 은 하며

은 功하 고 龜 은 國 하여할아버지는

에게 하고 는조카에게繼 하여빛나는얼과

이 國 또는 에 되어 이 미치는

곳마다 족히 를 하게 하고 懦 를 하게 했

던 것이 마침내 1799( 己 )年에 果 南

光 고을 들의 와 (

� )이 이 되어 를 建하고 로 해 오

다가 하게도 1868(高 )年에 으로

되어 衿과 이모이던곳에 들의놀이

터로변해버렸다.

그 후 1906(光 )年 이곳에 果

과 이 를 세우고 하

으며 繼 ( )은 機에

< 8면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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謹

年

龜

顧

:

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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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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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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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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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구암사 중건 곡성군 입면 제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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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을 하여 [ 記]를 하고

으로 들에게 하 다. 强 期와 國內 �

을 겪은 동안 에 하게 된 것을 感하면서

1965( )年 谷 均 의 으로 들

이 龜 에 관한 決 를 함으로써 �을 모으고

을 하여 와 內 그리고 講 을 짓고 담장을

쌓았으며 을 마련하여 한 의 를

갖추고 年 3 16 들의 管으로 하고

있다. 2001( )年 谷 으로 이 되어

龜 을 하게 되었고 年 으로

담장改 內 改

改 을 6年 동안 하여 2006( )年 12

에야 工하 다. 이처럼 하고 한 에

의 을 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보내준 郡

關係官여러분께깊이 感 드리고龜 均

와 및 우리 여러분의 적극적인 으로

오늘의 果를 이루어냈으니 로 感慨 하는 바이

며 님의 을 토록 하고 과

그리고 과 를 에 하고오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 임을 强 하고

을 祈 하면서 記와 을 하

여敢히 建記로 하는바이다.

紀2006年( )年 12

谷 郡 謹

谷 慶謹

( ) 建 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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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선부품사업본부장

: 경기도도민회장취임

재혁: 범한여행사 표이사

재철: 강원도태백시부시장

재호: 한국조폐공사신규사업단

: 한도시가스 익산도시가스 집단에너지사업

담당전무

: 감사원전략감사본부4팀장

왕돈: 한국공항상무보

충택: 남일보광고사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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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울진원자력경 기획처장

: 농협중앙회상무(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 두산인프라코어상무

: 하나은행신용리스크관리팀장

화섭: 남동발전무주양수발전처장

吉: 국민은행목동중앙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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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 : 신한은행 명위너스지점장

창섭: (주)만도상무

: 우리투자증권전주지점장

병학: (주)STX 실장

윤국: STX 팬오션실장

: 충남도의사담당관

기술: 한국도로공사음성.충주건설사업소장

奎見: 우리투자증권테헤란로WMC

재용: 신한은행광주법원지점장

창식: 외환은행부평지점장

: 신한은행관양동지점장

: 한국농촌공사시설관리처시설관리팀장

慶: 환경부수질보전국산업폐수과장

재경: SK증권2지역본부장직무 행

재춘: 한국도로공사경기지역본부서울 업소장

우섭: 한국도로공사호남지역본부도로 업

보선: 한국도로공사호남지역본부공사

: 삼성전자상무

: 삼성전자상무

원환: 삼성전자상무보

: 상성전자상무보

: 삼성SDS 상무

: 삼성생명전무

: 삼성물산상무보

재인: 경기도제2청문화복지국장

재만: 삼성증권IPO담당

제제8800회회 차차량량기기술술사사합합격격
(( ))

求求 男男

( ) 1월5일오후6시뇌출혈로별세(63세)

(화성시 향남면 상신2리)

: .

딸 : 

告

형구 300,000 谷

유택 30,000

200,000

동우 30,000

50,000 염창동

� 100,000

덕섭 30,000 金

유섭 100,000 망우리

光 1,000,000

경보 30,000

연섭 50,000 시흥동

홍보 30,000

창호 50000

龜 300,000

南서울 100,000

흥섭 30,000

金에 感 합니다

求 50,000 2006 성복동

50,000 2006 金

庚 300,000 2006

300,000 2006

甲 300,000 2006

求 300,000 2006

監 200,000 2006

50,000 2006

50,000 2006 응암동

江 50,000 2006

圭 50,000 2006

50,000 2006

50,000 2006 명륜동

50,000 2006

均 50,000 2006 光

求 50,000 2006

50,000 2006 光

50,000 2006

50,000 2006 南

健 50,000 2006

100,000 2005�6

50,000 2006 광탄면

50,000 2006 南

50,000 2006

50,000 2006

50,000 2006

50,000 2006

50,000 2006

50,000 2006

50,000 2006

揆 50,000 2006

國 50,000 2006

光 50,000 2006

100,000 2006�7 �

50,000 2006 �

50,000 2006 �

50,000 2006 光

50,000 2006

50,000 2006 일원동

50,000 2005

求 50,000 2006

50,000 2006

50,000 2006

50,000 2006

50,000 2006

동해바다지평선에
붉은해떠올라
구만리하늘나는날개를달고
정해( )년원력으로날개짓한다

그렇게바쁘게옮겨온
발자욱들은한해를보내고
내자란시골마을먼곳에
달이외롭게진다

찬새벽범종소리
어둠을 어내고
소망을기도하는마음에
먼동은터동해에아침이밝아

이 거리는저태양을향해
좌절과절망은가고
또
흔적조차남기지말고가라

이해는
모든것이새롭고푸르게아름다움으로
정수된맑은샘물은솟구쳐라
저북소리와같이

정해( )년새해아침
시인 심황섭

제6회‘서울 AMP 상’수상
2007년 2월 6일

최고경 자과정 총동창회

甲 삼익THK(주)
표이사 부회장

자자랑랑스스런런 均均 선선정정

((북북미미주주연연합합동동문문회회 자자문문위위원원))


